
22. 8. 11. 오전 11:48 점심 때 정부청사 앞에서 집계해보니..텀블러는 단 1명뿐이었다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503182602658?s=print_news 1/2

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소비자기후행동 내 청년활동모임인 오션세이버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. 김윤주 기자

3일 낮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가는 일회용컵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다. 이날 소비자기후행동이
낮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청사 인근 식당가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집계해보

니, 플라스틱·종이 일회용컵을 든 사람은 336명이었다.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든 사람은 1명 뿐이
었다. 이날 모니터링은 소비자기후행동 내 청년활동모임인 오션세이버 활동가 4명이 청사 인근

에서 앱으로 각각 일회용컵을 든 사람과 다회용 컵을 든 사람을 직접 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 대
상은 정부청사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거나 청사로 들어가는 등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보

이는 이들이다.

이날 모니터링은 정부의 ‘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’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. 앞서

지난해 7월 ‘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’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됐다. 공공기
관이 청사에서 회의·행사를 할 때 일회용품과 페트병 생수, 음료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

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훈령이다.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회용 컵
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.

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훈령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. 훈령에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. 이날 청사
앞에서 만난 공무원 류아무개(37)씨는 “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환경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,

갖고 다니거나 일일이 씻기 번거로워 일회용품을 쓰게 될 때가 많다”고 말했다.

환경단체들은 “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”고 지적

했다.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는 “공공기관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
국민을 향해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”라며 “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

는 주체로서 더 큰 의지를 보여야 한다”고 했다.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“청사에 일
회용품 반입 자제를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기관장의 의지 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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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필요하다”며 “일회용품 줄이기 대책을 기관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”고

제안했다. 그는 이어 “시민들의 모니터링도 강화돼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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